
이재상 ProtoPie

이력서부터 시작하는 커리어 셀프 브랜딩
무난하게 쓰고 무난하게 탈락하기



발표자 소개
Software Enginner at ProtoPie

• 5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


• 프론트엔드 교육 경력 2년


• 300명 이상의 주니어들 멘토링


• 경력직 이력서 피드백 경험 多


• 얼떨결에 CDC 운영진


• 에디터 개발자 모임 Editorium 운영



일반적인 이력서
왜 대부분 비슷할까?

빠른 학습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중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요약(About)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즐기는 개발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합니다. 

핵심 역량(Skills) 

• JavaScript / TypeScript / React 
• Next.js / HTML / CSS 
• 성능 최적화 / 코드 리팩토링 
경력(Experience) 

A사 | Frontend Developer | 2023.01 ~ 2025.12 

•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및 유지보수 
• 신규 기능 개발 및 UI 개선 
• API 연동 및 상태 관리 구현 
• 성능 개선과 코드 리팩토링 진행 
• 팀 내 협업 프로세스 개선에 참여 
B사 | Frontend Developer | 2021.06 ~ 2022.12 

• 운영 중인 웹 서비스 기능 개발 
• 공통 컴포넌트 개발 
• QA 대응 및 버그 수정 



내 이력서가 읽히는 현실
얼마나 꼼꼼하게 읽을까? 과연 사람이 읽기는 할까?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를 읽는 시간
“ 7분 이상 읽지 않아요. ”

“ 이력서가 이번에 400장 들어왔어요. ”
“ 전부 다 AI 자동화 돌려서 1차로 걸렀어요. ”



이력서의 본질
한 번 생각해보자

🤔



이력서의 본질
한 번 생각해보자

이력서는 목적을 가진 짧은 글
그 중에서도 예술이 아닌 실용 문서

목적 : 면접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통과 문서



그렇다면?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 하루 온종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이력서

🤔 일단 쭉 보니까 대충 괜찮아서 면접에서 검증하면 될 것 같은 이력서

VS



대충 봐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 번 생각해보자

🤔



강점을 살린 이력서 = 좋은 이력서
결국 이력서는 내 강점 뽑내기 문서



강점을 잘 살린다는게 뭘까?
한 번 생각해보자

빠른 학습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중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요약(About)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즐기는 개발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합니다. 

핵심 역량(Skills) 

• JavaScript / TypeScript / React 
• Next.js / HTML / CSS 
• 성능 최적화 / 코드 리팩토링 
경력(Experience) 

A사 | Frontend Developer | 2023.01 ~ 2025.12 

•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및 유지보수 
• 신규 기능 개발 및 UI 개선 
• API 연동 및 상태 관리 구현 
• 성능 개선과 코드 리팩토링 진행 
• 팀 내 협업 프로세스 개선에 참여 
B사 | Frontend Developer | 2021.06 ~ 2022.12 

• 운영 중인 웹 서비스 기능 개발 
• 공통 컴포넌트 개발 
• QA 대응 및 버그 수정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협업을 지향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왔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빠르게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력(Experience) 

C사 | Frontend Engineer | 2022.03 ~ 2025.11 

• B2C 웹 서비스 기능 개발 및 운영 
• UI/UX 개선 작업 진행 
• 성능 개선 30~40% 
• API 연동 및 상태 관리 구현 
• 운영 이슈 대응 및 버그 수정 
• 코드 리팩토링 및 품질 개선 작업 수행 
D사 | Frontend Developer | 2020.07 ~ 2022.02 

• 신규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참여 
• 관리자 페이지 기능 구현 
•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개발 
• 디자인 시스템 적용 및 유지보수 
• 배포/운영 과정 지원 및 이슈 대응 
프로젝트(Projects) 

프로젝트 1: 메인/상품 리스트 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PR을 못한다
너무 겸손한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정도는 다 해요.”



3등급 이야기
인식을 전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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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PR을 못한다
너무 겸손한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완곡한 표현이 습관 → 강점 숨겨버림
결국 오히려 다 비슷해지는 결과



만약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래도 내가 잘하는건 존재한다

강점은 꼭 절대적일 필요가 없다.
결국 “나” 라는 사람이 잘하는게 뭘까?



주장하자

“나 오늘 따듯한거 먹고 싶고, 매운 것도 괜찮고, 국물도 좋고, 면도 좋아.”

“사람 많지 않은데, 자연도 좋고, 조용하고, 카페도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나 오늘 샤브샤브 먹고 싶어. 가볍게 따뜻한 국물로.”

“이번엔 양평 쪽 숲 있는 조용한 곳 가고 싶어. 카페는 한두 군데만 있어도 돼.”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협업을 중시하고 빠르게 학습하며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누구나 쓰는 말 / 검증 포인트 없음 / 해석 필요

❌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주장) 저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구조화해 개선하는 개발자입니다.


(근거) 실제로 [프로젝트] 에서 [문제] 를 [접근] 으로 해결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생산성이 높습니다.

(행동) 저는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 빠르게 반복 배포합니다. 


(결과) 그리고 의사결정/리스크를 앞단에서 정리해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추상어 바꾸기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동) 의사결정의 기준과 트레이드오프를 문서화해 팀의 합의를 빠르게 만듭니다.


(결과) 그 결과 같은 논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추상어 바꾸기



어떻게 하면 더 잘보이게 말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행동) 문제를 재현 → 원인 분해 → 해결안 비교 → 롤백 플랜 순서로 구조화합니다.


(결과)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해결합니다.

추상어 바꾸기



진짜 잘 쓴 이력서 인가? 보다 중요한 것
좋은 글인가? 보다 ‘전략과 의도가 읽히는가’가 먼저다

내 의도/강점이 글에서 바로 파악되는가

그 다음이 취향(기호) 영역: “좋다/별로다”는 사람마다 달라짐



진짜 잘 쓴 이력서 인가? 보다 중요한 것
좋은 글인가? 보다 ‘전략과 의도가 읽히는가’가 먼저다

결국, 내가 의도한 메시지가 오해 없이 전달되게 만들기



신입 / 경력직 차이
같은 경험이라도 보여줘야하는 형태는 다르다

신입

“밀도”가 핵심: 성과가 없어도 열심히 살아온 증거 (촘촘함)
프로젝트만 쓰지 말고: 인턴/부트캠프/동아리/개인 프로젝트/블로그 등

메시지: “짧은 시간에 이만큼 왔다”



신입 / 경력직 차이
같은 경험이라도 보여줘야하는 형태는 다르다

경력

“Why”가 핵심: 왜 그렇게 했는지, 협업/의사결정의 방식
기술 스택 나열보다: 기준/트레이드오프/문제 구조화

메시지: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일해서 재현 가능한 성과를 낸다”



어렵다면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력서도 코드처럼: 추상화 / 가독성 / 트리쉐이킹

Dev 일단 다 쓰기(경험/근거 덕지덕지)



추상화 - 핵심 강점으로 구조 잡기
가독성(스캔)을 위해 섹션/볼드 정리하고

Prod

트리셰이킹 (중복/이상한 표현 제거)

어렵다면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력서도 코드처럼: 추상화 / 가독성 / 트리쉐이킹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력서부터 시작하는 커리어 셀프 브랜딩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Q&A 는 없겠죠?


